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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 지원
쿠팡 마켓플레이스 미입점 업체에 입점지원사업도 진행

2023. 1. 16. 서울 – 쿠팡이 ‘경상남도 우수 농·특산물 상생기획전’을 통해 경남지역 중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쿠팡은 설을 앞두고 고객들이 경남의 우수 농·특산물로 만든 명절음식을 즐기고 명절선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상생기획전
을 준비했다.

‘경상남도 우수 농·특산물 상생기획전’은 작년 12월 쿠팡과 경남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기획됐다. 당시 양측은 경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 등 판매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상생기획전은 쿠팡의 중소상공인 상생 전문관인 ‘착한상점’을 통해 진행된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60여곳 소상공인과 입
점지원사업 대상 농가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입점지원 대상 농가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쿠팡은 경남에서 추진하는 ‘경남
도청 추천상품(Quality Certificate, QC)’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농가와 소상공인 상품의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설을 앞두고 상생기획전을 통해 경남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매출을 더욱 향상시키고 고객들은 경
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명절에는 경남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로 준비해보는 것을 추
천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가장 높다”며 “쿠팡과 상호 신뢰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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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온라인 판로와 마케팅 등의 판매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착한상점’을 오픈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
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상생기획전은 포괄적으로 ‘기획전’ 하위 카테고리에 배치되던 것과 다르게 ‘착한상점’은 별도의 상위 판
매 페이지로 개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페이지에선 전국 중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자사 상품을 쿠팡 고객에게 홍보·판
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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